
불보살부터 탑까지…바위에 새긴 불국토 
불곡마애여래좌상을 참배하고 내려와서 동

남산 문천길을 300m 정도 내려오면 버스 한 

대 정도는 댈 수 있는 작지만 아담하니 괜찮은 

주차장이 나온다. 서남산주차장이나 동남산 

통일전 앞의 주차장 이외에 대형 버스 한 대 

정도 주차할만한 공간이 있는 곳이 탑곡 마애

조상군의 주차장이다. 

이곳은 오래전부터 탑과 절이 있었다고 해

서 탑곡(탑골)이란 지명을 사용하였다. 탑곡주

차장 주위로 예전부터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 

여기서부터 작은 계곡을 따라 마애조상군으

로 오르는 한가한 길은 부드럽고 포근하다. 꽃

피는 철에 가면 계곡 길을 따라 좌우에 들어서 

있는 아담한 집들 마당과 축대 사이의 이름 모

를 꽃들이 즐거움을 선사해준다. 나는 남산 참

배 길에서 손에 꼽히는 이쁘고 한가하고 아담

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탑곡 마애조상군은 1924년에 세워진 옥룡암 

옆에 있다. 옥룡암의 ‘소림정사’ 법당의 초석은 

신라시대 초석이다. 마당에도 신라시대의 크

기가 다른 옥개석과 석재로 만든 석탑과 난간

이 있다. 〈경주남산 정밀학술조사보고서〉에 

보면 일제강점기 이곳에서 신인사(神印寺)라

는 글의 명문이 써진 기와가 출토되었다. 그렇

기에 신라시대 신인사의 터로 추정한다. 그런

데 지금은 기와의 행방은 모른다고 한다. 

한국에는 신인종(神印宗)이라는 교종의 종

파가 조선 초기까지 있었다. 〈삼국유사〉를 보

면 신유림(神遊林)이었던 사천왕사에서 문두

루비법(文豆婁秘法)의 기도로 당나라의 군대

를 물리친 명랑(明朗) 스님을 개조로 한다. 또

한 명랑은 신라 불교를 확립한 자장 율사의 조

카이기도 하다. 관련 역사 기록은 이렇다. 

당나라가 신라를 침공하려고 하자 왕이 용

궁에서 비법을 전수하고 온 명랑법사에게 방

비한 방책을 물어본다. 명랑이 말하기를 ‘낭산 

남쪽 신유림에 사천왕사를 세우고 도량을 개

설하십시오’하였다. 절을 짓기 전에 당나라가 

침공해오자 명랑은 비단으로 절을 임시로 짓

고는 오방신상을 만들었다. 또한 유식종의 뛰

어난 스님(瑜伽名僧) 12명과 함께 문두루비밀

법 기도를 하니, 당나라 배가 모두 침몰하였다. 

이후 절을 고쳐 짓고 사천왕사라 하였다.

명랑은 신라 사간(沙干) 재랑(才良)의 아들

이다. 어머니는 남간부인(南澗夫人)인데, 소판

(蘇判) 무림(茂林)의 딸 김씨이며 곧 자장의 누

이라고 한다. 

신유림은 낭산에 있었는데 신라 전불시대

(前佛時代) 칠처가람(七處伽藍) 중 하나이며, 

도리천에 자신을 묻어달라고 한 선덕여왕의 

신비한 이야기와 함께한다. 신라는 불교를 삼

국 중 가장 늦게 받아들였지만, 석가모니 부처

님 이전 가섭 부처님이 법을 설한 곳이라고 주

장하였다. 이때의 절터가 전불시대 칠처가람

이다. 

서울에 일곱 곳의 절터(칠처가람)가 있는

데 첫째는 천경림(天鏡林, 지금의 흥륜사)이

다. 둘째는 삼천기(三川歧, 지금의 영흥사)이

다. 셋째는 용궁 남쪽(지금의 황룡사)이다. 넷

째는 용궁 북쪽(지금의 분황사)이다. 다섯째는 

사천미(沙川尾, 지금의 영묘사)이다. 여섯째는 

신유림(神遊林, 지금의 천왕사)이다. 일곱째는 

서청전(婿請田, 지금의 담엄사)로서 모두 전불

시대의 절터이다.

선덕여왕이 신하들에게 병도 없었는데 스스

로 자신이 죽을 날짜를 말하면서, 도리천에 장

사 지내라고 하였다. 도리천이 어딘지 몰라서 

신하들이 물으니, 낭산 남쪽이라 하였다. 선덕

여왕이 말한 날짜에 승하하자 장사 지내고 10

년이 지난 뒤에 문무왕이 사천왕사를 낭산 남

쪽에 창건하였다. 사천왕천은 도리천에 있으

니 선덕여왕의 신령스러움을 이제야 알게 되

었다.

사천왕사는 신라의 대표적인 호국사찰이다. 

사천왕사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 나타

나는 금당을 중심으로 좌우에 탑을 세우는 쌍

탑 양식의 최초 사찰이기도 하다. 또한 신라 

최고의 명장(名匠)인 양지(良志) 스님이 제작

한 녹유신장벽전(綠油神將壁塼)이 동·서 목탑

지 기단부에서 발견되어 경주국립박물관에 전

시되고 있다. 

탑곡의 옥룡사가 옛 신인사라는 점은 많은 

의미를 내포한다. 신인사는 삼국을 통일한 신

라 호국불교의 중심인 명랑의 신인종을 대표

하는 사찰이다. ‘대한불교조계종’의 대표 사찰

이 ‘조계사’인 것처럼, 종파의 이름을 사찰의 

이름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대표 사찰만이 가

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경주 남산의 불국토 세

상이 탑곡 마애조상군에 새겨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구성 내용이 풍부한 이유도 

여기 있을 것이다. 신인사가 당나라의 침략을 

막은 명랑의 신인종 중심 사찰이었어야, 탑곡 

마애조상군에 이처럼 풍부한 부조가 남은 이

유가 되기 때문이다. 

탑곡 마애조상군은 7세기에 조성된 경주 남

산의 초기의 불교 유적이다. 탑곡 마애조상군

이 새겨진 바위의 높이는 10m이고 둘에는 총 

40m이다. 사면에 부처상, 보살상, 비천상, 금강

역사, 좌선하는 스님, 사자 등 총 24구와 5m 높

이의 9층 탑과 3.5m 높이의 7층 탑을 조각해 

놓았다. 

큰 바위의 사면에 유명한 황룡사지 9층 목탑

으로 추정되는 9층 탑이 새겨져 있는 곳이 이

곳이다. 무엇보다 자장 율사는 황룡사에 9층 

목탑을 건립하도록 건의한 승려였다. 자장 율

사의 조카이며 신인종의 개조인 명랑의 신인

사의 마애조상군에 있는 9층 탑은 재밌는 이

야기를 만들어 준다. 자 즐거운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자. 옥룡암에서 바위로 다가가 정면을 

바라보면 왼쪽에 9층 탑이 있고 오른쪽에 7층 

탑이 있다. 그리고 두 탑 중앙 위쪽에는 여래

좌상이 모셔져 있는데, 천개가 부처님 머리 위

쪽을 받치고 있다. 

신인사의 마애조상군 정면에 명랑의 외삼촌

인 자장 율사가 건의하여 만든 9층 탑이 있는 

것이다. 명랑은 신라 중심 사찰 황룡사의 국통

이었던 자장 율사의 조카였기에, 신라 불교를 

대표하는 황룡사의 9층 탑을 새겨놓은 것이다. 

그렇다면 다른 한쪽의 7층 탑 또한 명랑과 관

련된 사찰의 탑이 아닐까 싶다. 〈삼국유사〉에 

보면 명랑과 관련된 사찰은 금광사와 사천왕

사가 있다. 그런데 금광사면 더 멋질 것 같다. 

금광사는 명랑이 살던 집에 용왕이 보시한 

황금으로 탑과 불상을 조상하였더니, 금의 빛

이 난다고 해서 금광사라 하였다. 정면에 조각

해 놓은 불상과 7층 탑은 금광사의 황금 불상

과 황금 7층 탑을 표현한 것은 아닐까. 이 또한 

역사의 사실적 실체와 남아 있는 문화유산을 

종합하며 그려보는 나만의 즐거움이다. 

두 탑 밑에는 사자가 호위하면서 탑을 받치

고 있다. 해학적이라 사자가 아닌 것처럼 보이

지만 절에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무조건 사자

구나 하면 된다. 상원사 문수전 앞 고양이로 

알려진 것도 사자상이다. 이건 무조건이다. 

당에 들어가 도학(道學)을 배웠다. 장차 돌

아오려 하는데 곧 해룡의 청으로 인해 용궁에 

들어가 비법을 전수받고 황금 1000냥을 받아 

몰래 땅 밑으로 가서 자기 집의 우물 바닥으로 

솟아 나왔다. 이에 집을 버려 절로 만들어서 

용왕이 보시한 황금으로 탑과 불상을 꾸몄더

니 광채가 특별하였고 인하여 금광(金光)이라 

이름하였다.

왼쪽 바위에는 여래좌상과 보살이 여래를 

바라보고 앉아 있다. 여래와 보살 주위에 일곱

의 비천상이 날아오르고 있는데, 정면을 향해 

날고 있는 형상을 그린 것이다. 더 왼쪽의 보

리수 아래 선정에 든 스님은 불교가 전래 된 

삼국시대 수행하는 모습을 알려준다. 이때는 

인도처럼 나무 밑에서 선정에 드는 것이 일반

적인 수행의 모습이었나 보다.

오른쪽 바위에는 보리수에 앉아 계신 석가

모니 부처님이 보인다. 불상 위와 옆에 두 비

천상이 날아올라 있다. 뒤쪽 면은 편평한 공간

이 나오고 더 뒤엔 소나무가 들어서 있다. 이

곳도 건물터로 추정된다. 그러나 아직 본격적

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확인되지는 않았

다. 바위에는 채색의 흔적이 분명한 삼존불이 

감실의 흔적을 보이며 조성되어 있다. 삼존불

의 중앙 본존불과 양 협시보살의 좌대는 꼭 허

공을 날아오르는 것처럼 보인다. 오른쪽에도 

나무가 새겨져 있다. 나무가 울창한 남산의 불

국정토를 상징하는 것일까 싶다. 

앞에는 우람한 입불상이 있다. 사각의 연화 

좌대에 불상을 올려놓은 모습이다. 연화 좌대

에 발등을 조각했는데 볼 때마다 귀엽다는 생

각이 든다. 불상 뒤에도 스님이 그리고 앞 바

위에도 스님의 상체가 새겨져 있다. 오른쪽으

로 돌면 희미한 신장상이 긴 창을 쥐고 있다. 

바로 뒤에는 삼층석탑이 서 있다. 무너진 석탑

을 1977년 복원한 것이다. 단층 기단과 1층 탑

신, 희미한 동면 문비의 표현, 3단의 옥개 받침

과 1단의 별석 탑신 받침이 9세기 후반 조성된 

것으로 보이게 한다. 

탑곡 마애조상군을 조성한 시기는 7세기 중

엽과 9세기로 보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 마애

불상의 양식은 고형이다. 그렇기에 7세기에 마

애불상이 조성되고, 9세기 위쪽으로 불사가 확

대되며 불상과 삼층석탑이 조성된 것이 아닌

가 싶다. 

▶한줄 요약 

탑곡 마애조상군은 7세기에 조성된 경주 남산의 초기의 불교 유적이다. 탑곡 마애조상군이 새

겨진 바위의 높이는 10m이고 둘에는 총 40m이다. 사면에 부처상, 보살상, 비천상, 금강역사, 

좌선하는 스님, 사자 등 총 24구와 5m 높이의 9층 탑과 3.5m 높이의 7층 탑을 조각해 놓았다.

〈경기 광주 빛고운절 회주·조계종 교육아사리〉

무진 스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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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남산 탑곡 마애조상군. 불보살과 탑 등이 새겨져 있다. 

경주 남산 소재 탑곡 마애조상군

부처, 보살, 탑 등 바위에 새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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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당의 욕조로 사용하면 좋고 인테리어 용품, 주거용 목재, 색상, 침대, 쌀통, 발판, 장난감, 

그리고 메계같은 경우는 특유의 향으로 인해 정신을 맑게 하는 효능이 있다.

삼림욕을 하면 심신이 안정되는데 그것은 숲에서 나오는 피톤치드 때문이다.

일반 나무보다 5.5배 가량 많아 편백나무 숲에는 모기가 없다고 할 정도이며, 

피톤치드를 가장 많이 내뿜는 나무가 바로 편백나무로서 항균, 탈취, 공기정화의 효능이 있다.

편백찜기편백침대 편백서랍장

스님 건강, 편백나무로 지킨다

규조토 비누 
‘FINE TERRA’ 

판촉용 대량구매시 

70% 할인

절찬 판매


